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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정치 리더십

박형룡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 를 다룬다 그는 신약에 나타난 사도적 교회” . “

정치의 조직 형식은 장로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

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라고 한다 그러” .

면서 개혁파 장로파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정치“

의 상세전부 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 )詳細前部

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적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 된다( ) ”引出 라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은 교회의 유형함을 시인하는 동시에 이것“

의 조직 을 또한 시인한다” .

그러나 그는 조직은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에서 정치나 행정 및 조직의 필요성은 그것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부수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고 훼손당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정치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때는 선.

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정치로 권력을 삼고 교.

회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의 정치는 악한 것이 되어 사탄의. ,

이용물이 된다 칼빈의 제자인 베자. (Theodore

는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Beza 1519-1605) “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 정치를 뒤

엎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한다” .

교회 지도자는 올바른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

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교단과 교회의 신학.

적 입장에 충실하여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올바른 성경적 교리에 근거한 정치원리는 교

회를 섬기는 기초가 된다 목회자의 영적 수준과.

법치에 의한 준법정신의 수준은 곧 교회의 수준

이 된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뿐만 아니.

라 교회 중직자 역시 이러한 정신으로 서로 협력

하는 것이 평화로운 교회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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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로2022 -19(COVID-19)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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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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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입은 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

여 구성한 집합체를 교회라 한다 그 교회 교인들의 집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

이 형성된다 그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총유이다 공동소유재산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재산의 귀속과 처분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동의회 의결권을, .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그 지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하므로 엄격해야 한다 교.

회에 출석한 모든 교인에게 이러한 공동의회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류의 교인.

이 존재하며 각 교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면 모두 최고, .

의결기관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인 지위 중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의결. ‘ ’

권을 가진 교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후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교회 정관상으로 교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동의.

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상실되는 절차를 교인들의 전체 뜻에 의해 정관으로 제정할 경우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관 제정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교/ , (D.Min., ),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교회(Ph.D., ), ( ), , , ,「 」 「

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외 다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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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회의 구성요( )

건으로 장년 신자 명 이상이 있어서 교회가15

신설된다.1) 교인이 모여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회.

설립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노회이다.2) 장년 신

자 명 이상이 집합체로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15

면서 특정 교단에 청원하여 교회를 설립할 경우,

해당 교단의 소속 지교회로 존속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는 일정한 구역 안에( ) “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인 이상 합15

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3) 이렇게 설립된 교회는 해

당 교단의 지교회 형태로 존속한다.4) 또한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

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로 존속한 교회가 해당 교

단을 탈퇴하고 특정 교단에 가입을 결의하면 그

교단의 지교회로 존속한다.

이렇게 신설된 교회는 설립목적이 있으며 교,

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운영의 규칙인 자치법

규 즉 정관을 갖게 된다 이 정관은 해당 교회, .

운영의 원칙들을 규율한 것으로 이미 등록했거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 ) , .『 』 Ⅴ

칙 제 조, 1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 ) , . , 10『 』 Ⅳ

장 제 조 제 항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6 5 .; “ , , ,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목사의 청

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 ) , . ,『 』 Ⅳ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 ) , .『 』 Ⅴ

칙 제 조, 1 .
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 장( ) , . , 2『 』 Ⅳ

제 조4 .

나 새로 가입하는 모든 교인은 해당 교회의 정관

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관 작성 이후.

에 등록하여 가입한 교인일지라도 그 정관을 준

수해야 한다 교회 정관상 교회의 설립목적이나.

각종 교리와 운영 규범은 특정 개인이 변경할 수

없다 그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원래 해당 교회에 교인.

이 되겠다고 등록하여 가입한 교인들은 해당 교

회의 자치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가

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교인은 교회의 주인행세를 하거나 교회

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교인으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교회 헌법교단 헌, (

법과 교회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인이 교) .

회에 등록할 때는 이러한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속 교인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계속적,

으로 이러한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권리와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을 조건으로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인

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교인은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 와 행위가“ ” “

악한 자 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책망과 출교 처”

분을 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5) 문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교인지위가 취득되며 그,

지위가 유지되는가 어떤 경우에 그 지위가 철회?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 ) , . , 1『 』 Ⅳ

장 제 조 교회 거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3 .;

서 하나 됨을 파괴하거나 신도로서 직분자로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언제든지 그를 교인“

아님 을 선언하여 출교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로”

회 정치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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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그 조건 충족 여부를 누가 심사하여 평?

가하는가 즉 어떻게 하여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

게 되며 취득하였을 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

가 또한 권리만 주장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교인 지위 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 교인 분류2.

장로회 정체에서 교인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교인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교인의 성격을 구분

하는데 다음과 같다.6)

첫째 원입교인, ( )願入敎人이다 원입교인이란 처.

음 신앙을 갖기 위해 교회에 출석한 교인을 의미

하며 학습을 받은 학습 교인 이전의 교인을 의미

한다 물론 원입교인 역시 교회에 출석하면서 등.

록신청 카드를 작성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원

입교인으로 입회 된다 원입교인이 되는 시점은.

처음 교회에 출석한 날이 아니라 당회가 원입교

인으로 승인한 날이다.

둘째 학습교인, ( )學習敎人이다 학습교인은 원입.

교인 가운데 만 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교회14 (

등록 된지 개월이 경과되어 당회로부터 신앙이) 6

독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회로부터 학,

습인 고시를 통과한 자는 학습교인이 된다.

셋째 세례교인, ( )洗禮敎人이다 세례교인이란 학.

습교인이 된 후 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6

6) 이하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 , .『 』 Ⅴ

헌법적 규칙 제 조 제 조를 참조하라5 , 6 .

여 당회로부터 세례 문답을 받아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된다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며.

공동의회의 의결권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유아세례ㆍ어린이 세례 교인이다 만, . 6

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경우 유아세례 교인이,

된다 또한 만 세부터 세는 어린이 세례를 받. 7 13

아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다.

다섯째 입교인, ( )入敎人이다 입교인은 유아세.

례 교인과 어린이 세례교인이 만 세 이상이14

되면 당회로부터 입교 문답을 받아 입교식을 행

하면 입교인이 된다 입교식 때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

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원래 세례란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다 재 세례란 없다. .

위와 같이 교인을 구분하며 교인마다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 그러나 행정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인도 있다.

첫째 출석 성도이다 출석 성도는 해당 교회, .

에 등록하여 가입한 교인이 아닌 예배에만 참석

하는 성도이다 이러한 출석 성도는 해당 교회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들은 교인명부에 등록되.

어 있지 않은 자들로서 교회 예배 출석만을 위해

교회당에 출입이 허용된 성도이다 출석 성도는.

특별한 이유로 문제가 될 때 당회는 곧바로 출입

금지 결정을 하면 출입할 수 없는 자이다.

둘째 별명부 교인이다 특별한 이유 곧 교회, . ,

정관에 따라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한 교인

이다 별명부로 관리된 교인은 교회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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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교인이며 교회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

다 이러한 별명부 교인에 대해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이나 혹은 공동의회 결의로 별명부 교“

인은 재적 교인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한”

다.

셋째 출석 교인이다 출석 교인이란 공동의회, .

의결권이 상실된 교인을 의미한다.7) 교회 공동

의회 의결권자로 교인 지위를 취득한 후에 교인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할 때 당

회 결의로 공동의회 의결권만을 상실케 할 수 있

다 공동의회 의결권은 상실되었지만 교회에 출. ,

석한 교인이다 이는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예.

배에 참석한 출석 성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출‘ ’ .

석 성도는 교인 등록을 하지 않는 자이며 출석,

교인은 등록된 교인이지만 공동의회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 정관이.

나 시행세칙에 후술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야 한

다 구체적으로 문언적 규정 없이 결의로 시행할.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교인 지위 취득 절차3.

장로회 정체를 가진 교회는 집합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교회는 교회법에 근거.

하고 있지만 교회법만으로 집합체로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회는 치외법권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국가의 헌법

7) 이는 교단 헌법에 없는 개념의 교회이며 단지,

교회 정관상으로 규정한 교인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공.

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그 지위가 박탈된 제명 처

분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의회 의결

권을 상실한 교인을 지칭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 각종 법령과 관계 속에서 법적 문제를 풀어가

야 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며. ,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

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한다.8) 법인 아닌 사단인 교

회에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교회는 해,

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단 한 명이.

라도 있으면 해산되지 않는다, .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 격인 교인총회가 존재한다 교회법에서.

는 교인총회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장로회 정

체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한다 공동의회란 원래‘ ’ .

공동처리회였다 교인이 공동으로 모여 중요한‘ ’ .

안건을 처리한다는 개념이다 감리회 정체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을 당회라 한다 장로회 정체성‘ ’ .

에서의 당회와 다른 개념이다 성결교회에서는.

사무총회라 한다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는 정.

관으로도 없애지 못하는 필수기관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9)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

요한 결의를 하게 되며 교회 이외에 제삼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적 근거는 언제나 공

동의회 결의나 그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자

가 아니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삼자가 교회를 상대로 일정한 거래상 계약을

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1992. 10. 9. 92 23087

조.
9) 일반적으로 교회가 본 교회는 당회를 두지 않는“

다 라는 정관 규정을 하고 있을 때 교단 헌법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당회라는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 당회는 비법인 사단.

인 교회에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지 않을 수도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교.

회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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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때 공동의회에서 제정한 교회 정관을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공동의회는 회원이 있

다 공동의회 회원은 의결권자이다 공동의회 의. .

결권자로서 교인이 있지만 의결권자가 아닌 교,

인이 있다 그 교인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 교회.

정관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교회의 분쟁

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

은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

진 교인으로 교인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공‘

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이다.

교단 헌법에는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입교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교회 정관.

상으로 구체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입교인 혹은 세례교인은 자동으로 공

동의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공동의회 회원은 교회의 중요한 설립목.

적을 비롯하여 교회 정관이나 교단 탈퇴와 가입

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또한 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때.

과연 누구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할 것이며 그,

회원이라는 사실을 누가 확정해 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교회 정관상으로 반드시 공동의회 의결

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를 분명

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보편적으로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여 교인 등록 카드를 제출한다 예배 광‘ ’ .

고 시간에 담임목사는 등록 카드에 의해 ‘아무개

성도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라고 소

개하며 인사를 시킨다 그 다음 주일 주보에 교.

회 등록 번호까지 적시하여 교인지위가 취득되

었음을 공지한다 그가 세례교인이면 공동의회. ,

의결권이 주어지며 공동의회 의결권이 주어질,

경우 이는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가 된다, .

교회 공동소유 재산권이 주어지면 교회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아무런

선행조건 없이 교인 지위를 공포하는 것과 같다.

그 교인이 세례를 받았다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

다 즉 담임목사의 단독적 판단으로 처음 교회.

등록 카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산의 공

동소유권자의 지위를 주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특히 장로회 정체에 의한 장,

로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인 늘리기 운동을 전도

라는 이름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해당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리에 반한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등록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여 분쟁을 주

도해 왔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분쟁의 한 원인이.

기도 했다 소위 교인의 허수 개념과 더불어 교. ‘ ’

회 재산의 공동소유개념인 총유 재산의 총유‘ ’ ‘

물권자에 대한 혼란은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였’

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출석 성도 원입교인 학‘ ’, ‘ ’, ‘

습교인 출석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에 산입하’, ‘ ’

지 아니하고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권자.

로 확정할 경우 문제는 달라지므로 각 교회는,

어떤 절차를 밟아 공동의회 회원 교인을 정확‘ ’

히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어떤 교회는 정관상으.

로 이러한 공동의회 회원 교인을 일정한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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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는 예도 있다.

교인 등록 카드가 아닌 교인 등록신청 카드‘ ’ ‘ ’

로 개념을 구체화하여 교인으로 입회하기 위해

등록신청 카드를 제출하면 권한을 가진 당회가

심사하여 교인 분류에서 어떤 교인으로 할 것인

지를 확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동의회 회원. ‘

교인으로 확정할 경우 사전에 신분 확인과 일’ ,

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야 한

다 이러한 규정을 교회 정관이나 시행 규정세. (

칙을 통하여 정확히 성문 문장의 형태로 규정하)

여야 한다.

종합하면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할 때 어떤 교

인으로 입회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특,

히 공동의회 회원 교인으로 입회할 때 사전에‘ ’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어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관해 교회 정관상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로는 부족하다 문제가 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의회 결의나 당회 결의는 교단,

헌법의 자율권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되,

는 경우가 있다.10) 그러나 교회 정관상으로 분명

10) 대법원 선고 다 판2014. 12. 11. 2013 78990

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 “

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 행, ,

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

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

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요건을 정,

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

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

니라 지교회의 상급 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히 성문 문장의 형태로 규정할 때는 그 규정이

교단 헌법과 충돌할 때 교회 정관대로 판단한

다.11) 이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명

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교인 지위 유지를 위한 조건 규정4.

한번 공동의회 회원 교인이면 영원한 교인인‘ ’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

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

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

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

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11) 대법원 선고 다 전원2006. 4. 20. 2004 37775

합의체 판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 “

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 ’ )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

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

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 규범

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

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바대(

법원 선고 민상 판결1960. 2. 25. 4291 467 , 1967.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리에12. 18. 67 2202 ),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자기 결정권으로 자치법규

인 정관을 제정하는 일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의 본질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

단하여 판결한다 여기서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제기된.

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기된 관련 문제가 정관에 규정되.

어 있어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앞서 본 바대로 교단 헌.

법대로 판단한다 정관의 위임규정을 통하여 당회가 제.

정하고 변경하는 시행세칙을 두어 그 시행세칙을 통하

여 교회 모든 문제를 규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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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와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교회 정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앞서 공동의회 회원 교인에. ‘ ’

대한 지위 취득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교인으로 취득한 후 계속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관상혹은 시행세칙( )

으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공동의회 회원 교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자가‘ ’

본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교회를 탈퇴할 경우,

교인지위가 상실된다 문제는 교회를 탈퇴합니. ‘

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불출석한 교인은 없다’ .

무조건 교회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시킬 수도 없다 결국 교회 정관으로 이 부.

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행 교단 헌법합동. ( )

은 무고히 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6

권리가 중지된다고 했다 이는 권리가 중지된 교.

인이다 총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무고히.

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을 총 재적 교인에 포6

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의회 의결권의 권리가.

중지된 교인을 총 의결권자에 포함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단 헌법과

상관없이 무고히 개월 이상 불출석한 자는 스“ 6

스로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둘”

때는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일부 교회에서.

는 무고히 개월 이상 불출석한 자는 교인 지위“ 6

가 상실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형식” .

의 규정이 없을 때는 교회 분쟁이 발생할 때 그

때 출석하여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교인 지위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주어진 권한이다 일부 신자들은 의무를 전혀 감.

당하지 아니하면서 공동의회 회원 교인으로 지‘ ’

위를 취득한 후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

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이는 정의 관념.

에 반한다 따라서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통.

하여 공동의회 회원 교인의 계속 유지를 위한‘ ’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당회는 매년 연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의 계속“1. ‘ ’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의회 회원을 확정하여

야 한다 단 계속 유지 여부 기준은 당회 결의로. ,

규정한다 공동의회 회원 교인 지위 유지가 거. 2.

부될 때 출석 교인이 된다.”

이런 규정을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통하

여 성문 규정으로 정확히 해 둘 경우 이러한 규,

정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본질로 인정

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할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주,

의가 요망된다.

당회는 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권징재판을

통하여 시벌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지만,

범죄혐의가 구성되지 아니할지라도 교인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경우,

교회는 일차적으로 공동의회 회원 교인의 지위

유지를 상실케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래도 계속될 경우 교회 정관에 따라 혹은 교단,

헌법에 따라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 와 악한“ ” “

행위 가 있으면 교인 지위 상실을 의미한 제명출”

교12)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 )

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구분은 정치와 권.

징조례 예배모범이다 권징조례 제 조에 치리회당회, . 35 ( )

의 책벌 종류에 관해서 규정한다 현재의 권징조례 제. 35

조는 제명 출교로 구분하면서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 ’ “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

관한 헌법 변천 과정을 보면 최초의 헌법은 제명은 없, ‘ ’

고 출교만 규정되어 있으며 년 판 이 출교는 종‘ ’ (1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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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지위 상실자의 복권 문제5.

교인 지위를 취득한 후 지위가 상실된 후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때에는 교인 지.

위 복권이 아니라 새로운 교인 지위를 취득하여

야 한다 교회 직분자가 교회를 떠나 교인지위가.

상실될 때 직분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왜냐하면.

직분은 교인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인이 아

니면 직분은 상실된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탈퇴.

하여 교인 지위가 상실된 후 다시 본 교회로 돌

아올 때는 교인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직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무 집사안(

수는 다시 처음 집사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

며 단지 안수만 하지 않는 취임식만 한다 장로, .

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권사는 안수 없이 취임만.

한다.

특히 교회의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이 제명

출교되어 교인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교

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명출교 처분에 대한 재심

을 통하여 해벌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교인 지위.

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 라고 규정되”

어 있다 이어 년 판 헌법에서는 제명출교로 규정. 1942 ‘ ’

한다 출교는 종시 회개치 이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 “

라 라고 했다 제명출교를 한 단어로 사용하면서 별도” . ‘ ’

로 출교는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내리는 책벌이었‘ ’

다 그런데 최근 판인 헌법 권징조례 제 조인 이 부분. 35

에서 제명 출교로 구분하여 개정했다 그리고 출교는‘ , ’ . “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라고 했다 또한” .

최근 판인 정치 제 장 제 조 제 항에서도 제명9 5 6 “ ( ),除名

출교 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라고 했다( ) ” .黜敎

여기서 제명출교는 교인 지위를 박탈하여 교회당 출입‘ ’

을 금지하는 책벌이며 제명 출교는 교인 지위 박탈과, ‘ , ’

교회당 출입 금지 및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과 같

이 여기는 책벌이다 가운데 쉼 표의 의미를 이해해야. (,)

한다 제명출교와 제명 출교를 구분하여 판결문을. ‘ ’ ‘ , ’

작성해야 한다 지교회 회원교인 지위를 박탈하여 출. ( )

입 금지하는 출교와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 개념은 장로

교 교리와 정치원리에서 설명된 내용이다.

를 회복할 수 있다 시벌에 대한 해벌 처분을 받.

지 아니하면 교인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해, .

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교인으로 입회될 수

없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직이 상실된 면직처분을, ,

받을 경우 교인 신분은 유지됨으로 교회 공동의,

회 회원 교인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회에서 분쟁을 초.

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면직처분을 함과.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당회가 공동의회를 통

하여 교인 지위 유지 심사 때에 출석 교인으로

처리할 경우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다.

나가는 말6.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교회 헌법교단 헌법, ( )

이나 교회 정관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 ,

례교인 공동의회 회원 교인 출석 성도 출석 교, , ,

인 등의 구분에 따라 입회 결정을 한다 입회 결.

정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

관인 공동의회 회원은 의결권을 가진 교회 재산

의 공동소유 재산권을 가진다.

따라서 교인 중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은 매‘ ’

우 중요하다 세례교인이면 모두 공동의회 회원.

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회 정관상으로 세례교인이며 자동으로 공동의

회 회원이 아닌 별도로 공동의회 회원 교인의‘ ’

자격과 자격 유지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되

어야 한다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만큼 고통.

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한 것만큼.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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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교회는 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올해로 주년을 맞이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1900 122 .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로서 현존하는 나주시의 최초의 모 교회이다 남평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

회인 소래교회처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이후 초기 미.

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 감독을 받은 교회였다 신앙과 신학의 보수성을 견지· .

한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이 남평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인 년, 193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후 남평교회가 소속한 전남노회 역시 신사참배를 결의하

여 이를 각 교회에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남평교회에 담임했던 강순명 전도사는 최홍종 목사의.

사위로 독신전도교단의 일원이었다 독신전도단이 폐쇄되면서 강순명 강도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남.

철 전도사 역시 최흥종 목사 강순명 강도사와 더불어 활동했으며 전남노회의 신사참배 강요에 전남노, ,

회를 탈퇴했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해 남평교회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평신도 신유 부흥강사인. .

모리후지 여사의 도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부흥회를 열었다 남평교회는 해방 후 년에 전남교구를. 1946

해체하고 전남노회가 다시 복구될 때 다시 전남노회에 복귀하였다.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교/ , (D.Min., ),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교회(Ph.D., ), ( ), , , ,「 」 「

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외 다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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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내한한 첫 기독교회개신교 목사 선교사는 미( )

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7.1.~1916. 10.

1.) 선교사였다 그는 세인 년 월 일. 25 1885 4 5

오후 시에 한국에 입국하여 년간 사역한 후3 , 32

년 월 일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1916 10 12 57

받았다.

그는 년에 입국하여 년 아내의 치1885 1891

료를 위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언더.

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선교 강연을 위해 분주

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년 월부터 강. 1891 10

연을 통해 한국에 선교 지원을 호소했다.

북장로회 선교회 소속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로 하여금 한국에 선

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해

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언더우드 가족과 본인 그리고 친구들의,

지원으로 미국 남장로회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

를 파송하여 최초 명의 선교사가7 1892. 11. 6.

인천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를 미국.

남장로회 인 선발대라고 부른다 년 월‘7 ’ . 1893 1

서울에서 장로회공의회(Presbyterian Council)에

서 호남지역을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선교관할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호남지역은 한국에 최초로.

알렌 의사 선교사가 입국 한 이래(1884. 9. 20)

약 년 동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선교 사역8

이 없었던 지역이었다 후발 주자로 선교에 참여.

한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는 호남지역을 선교 지

역으로 맡았다 호남선교의 출발은 언더우드 선.

교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전라도에서 전라는 전주 와 나주‘ ’ ( )全州 ( )羅州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합성 지명으로 고려 현,

종 때의 전라주도( )全羅州道에서 비롯되었다 전주.

와 군산에 이어 나주와 목포 광주에 선교부가,

개설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 나주지역에 전해진.

복음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초기 그들 교회,

가 현재는 광주광역시에 편입되었기에 현재 나

주의 최초의 모 교회는 남평교회가 되었다 남평.

교회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이 자생적으로 설립한 남평교회는 초기

내한한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에 의해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았다 남평교회는 일본 강점기에·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남노회가 신사참배

를 가결하자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였다 결국.

신사참배를 가결한 전남노회는 일제에 의해 폐

쇄되었다 남평교회는 전남노회가 폐쇄되기 직전.

인 년에 노회를 탈퇴하였으며 이후 전남교1942 ,

구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회였다 전남노회와 전.

남교구를 탈퇴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교회

가 바로 남평교회이다.

이 논문에서는 남평교회의 설립과 일제 말기

에 신사참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전남노회의 타락에 반기를 들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교회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지킨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

한 노력은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승화시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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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교회 설립과 강순명 이남철 전도2. (1937),

사 부임(1940)

남평교회 설립1)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 파송은 미국의 북장로

회 해외 선교부다 가장 먼저 한국 선교사로 파.

송받은 선교사는 헤론이었지만 그는 알렌(1884.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 세 번째9.20), (1885.4.5)

인 에 내한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1885.6.20. .

초대 학장이며 년에 창립된 독노회의 노회, 1907

장이었던 마포삼열(Samuel A. Mofet) 선교사는

에 한국에 입국했다 북장로회 한국 선1890. 1. .

교부는 마포삼열 선교사로 하여금 선교부 규칙

제정을 의뢰했다 년 월 일부터 일 동. 1891 2 3 5

안 열린 연례회의에서 규칙과 부칙(The Rules

and By-Laws of the Korea Mision of the PCUSA)

을 채택했다.13) 마포삼열 선교사의 주도로 선교

사들 간의 규칙과 부칙은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규칙과 부칙이었지만 년 월 일에 내한1892 11 3

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를 비롯한 캐나다 장

로교회 선교부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도 받아들,

이게 되면서 장로교회 선교부 규칙과 부칙(The

Rules and By-Laws of the Korean Presbyterian

Misions)이 되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현지인 사역자들은 영수 장,

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자 목사, , , , , ,

등으로 이루어졌다 장로와 집사는 사례금을 받.

지 않는다 서리 집사는 지회의 교인들이 선출하.

거나 담당 선교사가 임명한 현지 그리스도인으

로 한다 이들은 안수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집사.

13) Charles A. Clark, The Korea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 Fleming H.

Revel Company, 1930), 75.

의 직분을 수행한다.

선교지부에는 각 선교지회 가 있(sub-station)

었다 선교지회는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결정한.

다 그 장소는 예배당이나 개인의 집으로 하. ‘ ’ ‘ ’

고 있다 개인의 집이든 예배당이든 상관하지 않.

고 있다 특별히 그 장소에서 주일에 함께 모. ‘ ’ “

이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다 라고 정.”

의한다 선교지회는 특별한 장소에서 매 주일에.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를 선교지회로 정의하고 있다 선교지회는.

교회는 아니다 선교지회 내에 일정한 지역에 교.

회를 세워 조직을 한다.

각 지회는 가능하다면 교인들이 선출하거나

담당 선교사가 임명한 영수를 가진다 이 영수의.

임무는 조사나 다른 담당자가 부재할 때 주일 예

배를 주관한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지회에 자주.

방문하여 지도한다 지회는 지교회를 세워 조직.

한다 특정 지역에 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지회가.

설립되고 일부 신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독자,

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를 교회 설립일로 하고 있

다 남평교회는 이러한 선교지회 성격으로 남평. “

시장터의 새로운 선교처 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

으며 이를 남평교회 설립일로 보고 있다 그러, .

나 선교부의 규칙에 따르면 이 선교처는 교회가

아니다 하지만 이 예배처는 남평교회 전신이었.

다는 점에서 남평교회의 설립일로 하고 있다 이.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군 우산리 교회가 에 세워졌1897-1898

다 년에 우산리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1899

삼도리교회를 세웠다.14) 우산리교회는 삼도리교

14) 가 하다 에.羅州郡 三道里 敎會 成立 初 鄭元三 李

등이 믿고 에 다니며文五 尹相三 光州 牛山里 敎會 禮拜

하더니 는 을 폐기하고 을 로李文五 酒業 基旅幕 禮拜處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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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다 앞서 세워졌으므로 삼도리교회가 설립된

년보다 빠른 시기라 할 수 있다 삼도리교1899 .

회 일년 뒤인 년에는 사용하던 가옥 예배당1900

을 칸으로 증축하였으며 함평군 성정 마석12 , , ,

방동 등 교회가 분립되었다.15) 또한 삼도리 교회

는 영광군 하라리교회와 광주군 구소리 교회가

분립되었으니 총 다섯 교회가 세워졌다.

구소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년에 남평1900

교회를 설립했다 구소리교회는 지금 없어진 교.

회이다 당시 구소리교회에는 구소마을 칠석마. ,

을 그리고 강건너 남서쪽에 위치한 산포면 등정

리와 신창리 그리고 남동쪽에 위치한 남평면 대

교리에서도 출석하는 교인이 있었다 년에. 1940

발행한 조선예수교장로회연감(耶 敎長老會年穌

에 의하면 남평교회 는) ( )鑑 羅州郡 南平面 大橋里

설립일이 년이며 담임은 이(1900 )明治三十三年

남철 전도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웬 선교사는 상기 년 월에 회집한 제1904 9

회 선교사 연례대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13 “…

장흥 보성 낙안 능주 그리고 남평군 지역들은, , ,

복음에 관하여 들었으며 그것도 널리 퍼진 인쇄

물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역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것은 몇 년 전에 피에터스,

(Mr. Pieters)씨가 뿌린 씨앗을 추적할 수 있었기

할새 의 에 하여使用 宣敎師 裵裕趾 地方 屬 傳道人 馬瑞奎

가 하였으며 에 와引導 其後 靈光郡 河羅里 光州郡 九巢 兩

로 가 하니라處 敎會 分立

나주군 삼도리 교회가 성립하다 초에 정원삼 이문( .

오 윤상삼 등이 믿고 광주 우산리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

더니 이문오는 주업을 폐기하고 기려막을 예배처소로

사용할새 선교사 배유지의 지방에 속하여 전도인 마서

규가 인도하였으며 기후에 영광군 하나리와 광주군 구

소 양처로 교회가 분립하니라 차재명편 조선예수교장) ( ,

로회 사기 상권서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 : , 1928),

61.)
15)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 년 쪽, , 1900 , 72 .

때문이다.”16) 라고 하였다.

남평지역을 다녀간 피에터스씨(Mr. Pieters)는

년 월에 전라남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면1897 3

서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여타의 서적을 팔기

위하여 여행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배유.

지 목사는 나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년 월 일 자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1897 4 6 .;

나는 미국 성서공회의 대리인인 피에터스 씨가“

내가 했던 것처럼 나주에 내려갔다고 편지하였

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젊은 러시아 출신 유.

대인으로서 일본에서 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1

사람으로서 이곳에 성경을 팔기 위하여 온 사람

입니다.”17)

나주와 남평을 포함한 전라도 일대에서 복음

을 전하기 위하여 다녀간 사람이 피에터스 씨이

고 그가 구소와 남평 지방에서도 년 월에, 1897 3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해 준 은인‘ ’

이 바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이다 한국명으로는 피득이라고. ‘ ’

부른다 그가 년 한국에 와서 년간 한국말. 1895 3

을 배우면서 성경을 보급했다 그는 년 시. 1898

편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편촬요를 출간‘ ’

한 것이 역사상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이 되

었다 년 피터스는 미국으로 가서 맥코믹. 1900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안수를 받고 년에1904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후 성경번역위.

원회 위원으로 구약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년 최초로 구약 전체가 한글로 번역된 구약1911

16)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05, 74.
17) Eugene Bell, Letter to My Dear Mother,

Apr. 6,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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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구약젼셔가 출간됐다 년부터 개역‘ ’ . 1931

작업은 피터스 목사의 주도하에 진행됐고 1938

년 개역구약성경이 출간됐다‘ ’ .

년 피터스 목사는 세가 되어 은퇴할1941 70

나이가 되었다 그는 성경번역자로 복음을 전하. ,

는 선교사로 년 동안 봉사했던 한국을 떠나46

미국으로 갔다 캘리포니아주 근교 패서디나. LA

시에 있는 은퇴선교사 주거시설에서(Pasadena)

여생을 보내다가 년 세의 나이로 하나님1958 87

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웬 선교사는 년 월부터 년 월1905 9 1906 6

사이의 선교활동을 보고하면서 남평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남평 시장터의 새로운 선교처와 접촉하면서 나는

이들의 친절과 동정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구소.

와 남평에서 문답을 실시하여 명을 세례교인으로8

명을 학습교인으로 받아들였다 남평의 교인들21 .

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거리낌없이 즐거

운 마음으로 헌금함으로써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

다 한 사람은 미화 달러를 헌금하였는데 그 액. 18

수는 일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다 남평교회 교110 .

인 여명이 교회 터를 위하여 모금한 액수는 미30

화 달러이고 이것은 일분 임금에 해당되는45 230

돈이다 구소교회의 교인들도 이러한 남평교회. ( )

모범에 자극을 받아 매우 가난하지만 새로운 예, ,

배당을 짓기 위하여 목재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나.

는 구소교회에 속한 두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한 주간 남평의 상. …

당수 교인들과 함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부분

별로 공부하였으며 저녁에는 특별 복음집회를 가,

졌다 이 때에 두 명의 소년과 한 과부가 믿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특히 이 과부는 센트의 헌금을, 45

가져왔는데 이는 일분의 임금에 해당된다3 .18)

18)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이 보고서를 통하여 년 월의 남평교회1906 4

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첫째 남평교회는 시장터.

에 회집하였다 둘째 교인의 숫자는 여 명이. 30

다 셋째 이들은 매우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

다 넷째 이들은 아낌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었.

다 다섯째 이들은 새로운 교회터를 마련하기 위.

하여 작정헌금을 하는 중이었다 여섯째 한 주간.

동안 성경공부와 부흥회를 실시하였다 이미.

년부터 이 지역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1900 .

결론적으로 나주 남평에는 일찍이 시장이 크

게 형성되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

로 이곳에서 전도를 받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남,

평교회 설립으로 본다.

강순명 전도사와 남평교회2)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 정신은 강순명 전도

사와 강도사로 시무할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강순명 목사의 장인은 최흥종 목사이다 최흥종.

목사 사위가 된 강순명 목사는 장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강순명 목사는 년에 남평교. 1937

회에 부임할 때는 이미 그의 아내가 년 월1935 7

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년 월 일 재31 1938 3 10

혼을 전후하여 남평교회를 시무하였다 그는.

년 월 일에 평양신학교 졸업을 하게 되1939 4 20

었다제 회 재혼한 아내와 함께 남평교회로( 34 ).

돌아와 년 정도 함께 사역한 후 년 전남노1 1939

회 가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그해

월에 재혼한 아내와 군산노회 소속인 금암교12

회로 부임하여 떠났다 평양신학교 졸업과 강도.

사 인허를 받은 동시에 남평교회를 사임하고 새

Mission in Korea, 1906,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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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목회지로 떠났다.

강순명은 년 월 일 전라남도 광주군1898 3 24

효천면 방림리에서 가난한 농부인 강광률과 이

씨 사이의 둘째아들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어( ) .

머니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교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9) 강순명이 아홉

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사

망하였다 가장을 잃은 이 가정은 살기가 암담했.

다 살길을 찾아 그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

고 목포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양동교회에 출석.

한 그의 어머니는 배유지 목사 의(Eugene Bell)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강순명을 위해 쉬지 않

고 기도하였다.

목포에서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강순명은 광

주에 새로 생긴 숭일학교 보통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숭일학교 보통과 졸업을 두 달 앞두고 믿음

의 어머니를 갑자기 잃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허전한 마음에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

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깡패가

되었고 박치기 명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러나 형의 우애와 신앙으로 마음을 잡은 강순명

은 다시 이발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최흥종 목사의 주선으로 년 그의 장, 1918

녀 최숙이와 결혼을 하면서 비로소 삶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평신도 운동을 제창한 장인 최흥종 목사의 영

향으로 그는 일생 평신도로서 농촌의 계몽과 전

도에 힘쓰며 살다가 빈민과 함께 숨을 거두는 것

을 소원하였다 그러나 장인 최흥종 목사와 에비.

19) 윤남하 강순명목사 소전 광주 호남문화사, ( : ,『 』

1983), 30.

슨의 권고로 신학교 진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노회에서 신학생 추천의 시기가 끝나 평양신학

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먼저 입학하고 다음 해에 평양신학교에 편입하

였다.20)

강순명이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그의 아내가 췌장염으로 광주 제중병원

에 입원하여 최영욱최숙이의 숙부의 집도로 수( )

술을 받았으나 년 월 일 밤 시에 세1935 7 31 10

상을 떠났다 강순명과의 결혼생활 년 동안 말. 17

없이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

던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

특히 육 남매를 남기고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

을 꾸려 새 출발을 하였다 평양신학교 학생 백.

매수 한 대식 허응수 처이모가 될 김종준의 중, , ,

매로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재학 중인 장신애

와 년 월 일 평양 서성리예배당에서 서1938 3 10

문밖교회 임종순의 주례로 혼인하였다.21) 평양

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 문을 닫게 되자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남평교회를 섬겼다.

신학교 재학시절인 년 월 나주 남평교1937 1

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다.

당시 교인은 약 명 정도였다 강순명은 먼저60 .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기도 운동

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신앙의 불을 붙였다 다.

음으로 신자들에게 자립과 근로정신을 북돋아

주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끼 꼬는

기계를 구입하여 예배당 마당에 작업장을 만들

20) 신학지남 신학교소식(1935. 5), 84. ‘ ’｢ ｣

21) 윤남하 강순명목사 소전, , 125-128.『 』



한국교회법연구소(2022. 1. 25.)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15 )18

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여자조력회원여. (

전도회 전신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초대교회)

와 같은 식탁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였다.22)

강순명은 남평교회 사역 기간인 년 월1939 3

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고23) 년 월까, 1939 12

지 사역하였다.24) 강순명은 나주 남평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인 년 월 조선예수교장1938 9

로회 제 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총회장27 ( ,

홍택기하므로 년 월 일 평양신학교가) 1938 9 20

폐교되는 아픔을 겪었다.25)

그러나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교수들은 개

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인 통신으로

수업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자격 조건이 충족된,

학생들을 최종 졸업을 시키기로 결의하였다.26)

이러한 배려로 년 월 일목 오전 시1939 4 20 ( ) 8

평양신학교 강당에서는 옛 평양신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즉 제 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34 ,

강순명도 졸업을 하였다.27) 그는 같은 해 신학교

22) 엄두섭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 서울 은성출, ( :『 』

판사, 1999), 186-187.
23) 신사참배의 반대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자

회 졸업반 학생 인의 졸업 문제가 대두되었다 단33 43 .

한 학기의 부족으로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는 통

신 강의를 결정하였고 이들은 통신 강의를 끝내고 우편,

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24) 나주 남평교회 연혁 참조 이에 대해 차종순은.

강순명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임직을 앞두고서“

이미 나주 남평교회의 목회자로 임명을 받은 상태에 있

었다 차종순 성자 이현필의 삶 라고 하는데 당”( , , 89.) ,� �

시 강순명은 평양신학교 졸업 전이었으며 남평교회 전,

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서재룡 한국교회사. (2011), “

속의 수도원 설립자 이현필의 생애 인문과학논집 제”,

집 용인 강남대학교인문과학 연구소22 , : , 234.
2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록27 (1938. 9.｢ ｣

9-15), 9.
26) 신학지남 신학교소식(1939. 3), 56. ‘ ’｢ ｣

27) 신학지남 신학교소식 제(1939. 5), 54, ‘ ’ 34｢ ｣

회 졸업생 명단에 강순명전남 나주군 나주읍 남평교회( )

이 있다 함께 졸업한 호남지역의 목회자는 이근택나주. (

를 졸업하였으므로 전남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년 월에 남평교회를 사임하고1939 12

군산노회로 이명청원과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 )

서수면 금암리 금암교회28) 현 기장목회자 청빙( )

서류를 제출하였다 군산노회는 제 회. 1 (1939.

로 조직되었다노회장 이창규 목사10. 5.-8.) ( ).

월 이전에 이명을 하였다면 제 회 설립노회에10 1

서 목사 안수를 받았겠지만 설립노회 이후에 이

명서가 왔기 때문에 월 일에 소집된 제 회12 26 1

제 차 임시회에서 강순명 강도사를 목사안수로1

임직했다.

년 월에 전남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1939 11

받고 년 월 일화 임시노회제 회 제1939 12 26 ( ) ( 1

차를 열어 그의 이명이래을 허락하고 목회안1 ) ( )

수식을 거행했다 취임식은 담임목회자와 시찰장.

에게 일임하였다군산노회록( , 1939. 12. 26 :

15-17).29) 강순명은 월 일주부터 금암교12 31 ( )

회 담임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였다.30)

그는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 남평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영을 펼쳤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상촌리교회 양용근영광 길두교회 나덕환순천읍교), ( ), (

회 이규남무안 청계 김종대남원읍교회 등이다), ( ), ( ) .
28) 년 월 일에 설립된 교회로 당시의 주1931 3 10

소는 전북 옥구군 서수면 금암리였으나 현재는 행정구

역 개편으로 전북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이다 현재의 교.

단은 기장이다.
29) 강순명의 목회자 안수시기와 소속 노회에 대한

논쟁은 서재룡 한국교회사속의 수도원설립자‘ (2011), “

이현필의 생애 인문과학논집 제 집 용인강남대학교”, 22 , :

인문과학연구소 을 보라,234-235. .
30) 조선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록 (1939. 12.｢ ｣

남평교회 연혁 참조 윤남하와 엄두섭은 강26), 15-17; .

순명이 년 월 평양신학교를 회로 졸업하고1938 11 33 ,

전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소개하는데윤남하( ,

강순명 소전 엄두섭 존경하는 인물들, 230; , , 186),� � � �

이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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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시를 받아 왔으며 남평교회에 이어 금암교,

회로 부임한 후에도 늘 신사참배 반대자로 감시

를 받았다 그가 년 금암교회를 사임할 수. 1942

밖에 없는 것도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에서였

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던 중 강원도 삼척에.

서 년 체포되어 개월간 경찰서에 수감되1942 4

기도 하였다.31)

이남철 전도사의 부임3) (1940)

년 월 배은희 강순명 등이 모여 독신전1928 7 ,

도단을 조직하였다.32) 독신전도단이란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기혼자인 경우는 가족을 두고 미혼,

자는 결혼을 미루고 독신으로 파송되어 년 동3

안 자비량 사역을 하거나 무 교회지역에 파송되

어 개척 사역을 하는 전도단체로 이들의 주된 목

적은 농촌운동 즉 이상촌운동이었다, .

이남철 전도사는 독신전도단 훈련원에서 개6

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강순명에게 훈련

을 받았고 훈련을 마치면 최저생활비 지원약속,

과 함께 주로 호남지방의 전남노회 전북노회, ,

순천노회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자비량 사역을

하였다 이때 이남철 전도사는 문남칠 이준례와. ,

함께 용흥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33)

31) 엄두섭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 서울 은성출, ( :『 』

판사, 1999), 186-189.
32) 기독신보 전주에 있는 교회 몇, 1928. 8. 1.;『 』

청년들은 누가 장 절과 마 장 절 말씀을14 26-27 19 12

터 삼아 아래와 같은 세 강령을 세워서 독신전도단을 조

직하고 단원을 모집하여 홀로 전도에 진력하리라는데

그 강령은 아래와 같다더라 는 다 의 길을. .一 人類 唯物

밟는다우리는 을 기함 는 예수 의. . .神國運動 二時代 再臨

을 한다우리는 을 함 는. . .不遠 告 福音宣傳 促進 三經濟 敎

의 를 한다우리는 을 함. .役 現制 威脅 家族責任 初月
33) 윤남하 강순명목사 소전 광주 호남문화사, ( : ,『 』

엄두섭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1983), 81., , , 179.『 』

배은희와 강순명의 결별로 독신전도단 문제는

확대되어 전북노회 제주노회가 제 회 년, 19 (1930 )

와 제 회 년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 헌20 (1931 )

의하였다 총회는 복음전도단과 독신전도단을 해.

체하라는 통보와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독신전도단원에게 강론을 맡기지 말 것 독신전‘ ,

도단원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사임시킬 것 각,

시찰회는 엄중히 감시하고 조사하여 결과를 노

회에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34) 그리고 노회와 총

회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강순명은 년1931 10

월 모슬포교회 사임과 함께 독신전도단을 해체

하였다.35)

독신전도단을 해체하고 광주로 돌아온 강순명

은 년 월 최흥종의 추천으로 에비슨의1931 11

서기가 되어 독신전도단 시절 제자들을 중심으

로 여 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농촌지도자 양성20

에 몰두한다 에비슨의 축사 곁 창고를 숙소와.

강의실이 있는 강습소로 꾸민 후 독신전도단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였다 매일 새벽에 기도회. ,

낮에는 에비슨 농장에서 노동하고 밤에는 예배

드린 후 강의를 들었다 에비슨은 농업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강순명은 성경을 가르쳤다 이때, .

명의 청년은 고영로 김석진 김영환 문학영20 , , , ,

박을룡 박철웅전 조선대학교총장 백용기백영, ( ), (

흠의 부친 서화식 성왕기 윤남하기장 원로목), , , (

회자 이남철 이성일 이정옥 이준묵기장 전), , , , (

총회장 이현필 정봉은 조선구 차남진전 총), , , , (

신대학교수 최용섭 등이었다), .36) 여기에 훗날

34)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회의록20 ,『 』

1931.
35) 윤남하 강순명목사 소전, , 97.『 』
36) 서재룡 한국교회사 속의 수도원설립자 이현필, “

의 생애 인문과학 논집 제 집” , 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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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남평교회의 강순명 전도사 후임으로 부1940

임하여 사역하였다.

독신전도단이 해체되고 곤경에 빠져 있던 강

순명은 한국 의 농촌사업을 지도하였다가YMCA

선교부의 경제적인 문제로 일시 귀국했던 고든

에비슨(G. W. Avison)37)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에비슨의 농장에서 농업실습학교를 창설

하여 젊은이들을 모아들였다 이때 전 독신전도.

단원이었던 문남칠을 이들의 지도자로 정하고

이준묵 고영로 김석진 이현필 서화식 박율룡, , , , , ,

이정옥 문학영 이남철 최요섭 성왕기 이성일, , , , , ,

정봉은 김영환 조선구 등 낮에는 농장에서 노, ,

동을 하고 밤에는 예배와 신앙교육에 힘썼다 강.

순명은 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무

장시켜 장래 농촌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로 삼

고자 했다 그것은 해체된 독신전도단을 정신적.

으로 재건하려는 운동이었다.38) 여기에 남평교

회 강순명 전도사 후임으로 이남철 전도사가 부

임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3.

년 월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1938 9 9 27

총회가 직전 총회장 이문주 목사의 사회로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회집되었다 개회 예배는 홍택기.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성경 봉독은 김길창,

목사가 맡았다 본문 고전 장을 봉독한 후 신. 13 ‘

앙생활의 삼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

참석 회원은 총 개 노회 목사 명 장로27 , 86 , 85

명 선교사 명 합계 명의 출석으로 조선예22 , 193

37) 차종순 성자 이현필을 찾아서, , 51.『 』
38) 윤남하 강순명목사 소전, , 109-112.『 』

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가 개회되었다 개회를27 .

선언한 후 회장은 제 회 총회를 신의주에서 평27

양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제 회 총회 임원으로 총회장에 홍택기 목사27 ,

부회장에 김길창 목사 서기 곽진근 목사를 선출,

했다 총회는 평안남도 도지사 석전천태랑의 축.

사가 있은 후 평양 장대현교회 여전도회에서 회

원 휘장을 제정하매 분배하고 서기로 감사장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경건회를 마친 다음 회순에.

따라 공천부 보고를 한 후 곧바로 평양 평서 안, ,

주 삼노회 연합대표 박응률 목사의 신사참배 결

의 급 성명서 발표의 제안 건은 채용하기로 가결

했다.

제 회 총회장인 홍택기 목사는 삼노회의 안27

건을 상정하고 가 만 묻고 부 는 묻지 않은( ) ( )可 否

채 신사는 종교기 아니오 기독교 교리를 위배하

지 않는다며 참배의 정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채

택하였다.

성명서로 채택한 결의안은 아등은우리는 신“ [ ]

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의식

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기

함.”이라고 하였다.39)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를 위배하,

지 않는다며 참배의 정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채

3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의록( 27 ,『 』

은 는 가 아니오 의1938), 9.; ,我等 神社 宗敎 基督敎 敎理

에 하지 않는 를 하고 가違反 本 意 理解 神社參拜 愛國的

임을 하며 또 이 에 를 하,國家儀式 自覺 神社參拜 獨先勵行

고 히 에 하여 에서追 國民精神 總動員 參加 非 常時局 下

통 후 으로서 을 다하기로 기함.皇國臣民 赤誠 昭和 十三

예수年 九月 十日 朝鮮 敎長老會 總會長 洪澤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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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예수교장로.

회 제 회 총회에서 채택한 신사참배 가결이다27 .

이같은 결의를 한 후 총회 본회는 곧바로 신사

참배 결의안을 조선 총독 총감 경무국장 학무, , ,

국장 조선군사령관 총리대신 척무대신 제 각, , , ,

하에게 전보를 발송하기로 가결했다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전남노회와 신사참배 결의와 집행4.

제 회 총회 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27 (1938. 9.)

후 홍택기 총회장은 총회가 파회 하고 석( )罷會

달 후 신사참배 결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일들이,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하달되었다 총회장 홍택.

기 목사는 회장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도 부

족해서 각 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에 대한 총회장 서한을 보내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에 위배되는 유감 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

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

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

야 한다 라고 하였다.” .40)

전남노회는 제 회 총회 전에 보고한 내용이27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금춘 정기노회 년 봄에 오래동안 문제 되어[1938 ]

40) 소재열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에 노회, “

와 총회의 대응 고찰 교회법 제 호”, 13 (2021), 25.『 』

오든 참배 문제에 대하여 당국의 지시대로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참배는 국민정신 통일을 위한 국가.

의식임을 인식하고 본 노회로서는 참배함이 국민

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교회 지도상 선명한 태도

인 줄 알고 이를 결의 실행하는 동시에 관내 각 교

회에 통지하여 일반 교인으로 취할 길을 보였사오

며.41)

전남노회42) 제 회 정기회인 년 월에30 1938 5

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자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

와 마찰이 일어났다 선교회는 년 월. 1938 9 28

일에 선교회의 모임을 갖고 전남노회를 탈퇴하

기로 하고 전남노회에 통보했다 년부터 총. 1938

회의 선교사 통계로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일제.

에 의해 선교사들은 년을 마지막으로 철수1942

하고 말았다.

전남노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30

에서 결의한 국민 총력 조선 야소교 장로(1941) ‘

회 총회 연맹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

그리고 교회를 일본화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

지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년 제 회 총회. 1941 30

에 전남노회가 보고한 내용에 노회적으로 신도“

대회와 여신도 대회를 개최하여 시국 행사를 철

저케 하였사오며 순회 시국 강연을 하야 교인으

로 시국인식을 철저케 하였으며 신도의 적성 헌

금 원의 경비로 중 가관총 대를 헌납2,263 ( ) 1重

한 일이오며 라고 보고했다” .43)

년에 이르러 전남노회는 산하 각 지교회1941

4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회의록27 , 1938. 9.『 』

9.
42) 전남노회는 제 회 정기회 에서27 (1935. 5. 7.)

본 노회 기일은 매년 월 제 차 주일 후 금요일 하오“ 5 1

시 반으로 변경 하는 결의를 하였다제 회 노회록8 ” ( 27 ).
43)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록30 , 8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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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궁성 요배를 비롯한 각

종 국민 의식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일본이 전쟁.

에서 이겨야 한다며 황국 지원병에 나갈 수 있도

록 교회가 독려하고 교회마다 감사예배를 드리

기까지 했다.

전라노회 전남노회 전남교구 설립5. , ,

전라노회1)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의해 호남인 전남과

전북은 미국 남장로회선교회의 선교 지역이었다.

선교 결과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의 상급 치리회인 노회가 설립되었고 총회

가 조직되었다 총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전남과 전북 전라지역은 전라. ,

노회를 설립하여 전라도 지역에 설립된 교회를

치리하며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면서 전국의

개 지역의 대리회를 개 지역 개 대리회로9 9 7 7

나누고 지역마다 관할 치리회를 두었다 전라도.

지역은 전라노회로 하여 지역 교회를 관리 감독

하게 했다 년 월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1912 9 1

총회가 창립되기 전인 년 월 일에 전1911 10 15

라노회가 서문밖예배당에서 창립되었다 이 창립.

은 전라노회 제 회라고 한다1 .44)

44) 전라노회 노회록 서문 주후 년 월; 1911 9 18

일 하오 시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모인 조선노회가 전2

국 안에 있는 아홉 대리회를 일곱 대리회로 배정하여 평

양북노회와 남노회와 함경노회와 경기 강원 충청 합한, ,

노회와 황해노회와 경상노회와 전라노회를 각각 조직하

게 하고 조선노회는 내년부터 총회로 모이기로 작정하

였으니 대구에서 모였던 조선노회에서 전라노회 조… 

직하라는 승인권을 가지고 전라남북 대리회 회원들이

잠시 대구에 모여서 어느날 어느 곳으로 모여서 노회 조

직할 것을 작정하였으니 그곳은 전주요 그 날은 월, 10

전라노회 창립노회45) 회의록에 의하면 1911

년 월 일에 대구에서 소집된 독노회 제 회9 18 4

정기회에서 전국을 개 지역의 대리회를 대리9 9 7

회로 배정하였다 평안북노회 평안남노회. ① ② ③

함경노회 경기 강원 충청 합한 노회 황해, ,④ ⑤

노회 경상노회 전라노회를 각각 조직 했다.⑥ ⑦

전라노회의 분립전남노회 전북노회2) ( , )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6 (1917. 9. 1)는

전라노회의 분립청원에 의해 전남노회와 전북노

회가 분립을 결의했다.46) 전라남도 전 지역과 제

일이라 이날 하오 시에 전라남북 대리회원들이 전주15 2

서문밖예배당에서 성찬례를 거행함으로 전라노회를 조

직하고 일 동안 계속하여 사무를 정리하였사오니2 .
45)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하권에 기록된 전( )「 」

라노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노회의 설립 호남은 토지-

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수륙의 물산이 풍부하고

인민의 생활이 요족하여 낙토라 가위 할지라 연이나 차.

세 인간에는 완전한 행복지가 무하느니라 당시 탐관의.

학정에 구축되는 궁부잔민이 요생을 부득하여 인정이

극도로 오오할 제에 구속의 복음이 선전되어 음애에서

신음하던 잔민을 소생하게 되었나니 즉 년 십일월, 1892

에 미국 남장로회 전도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최의덕과

기매 최매리 양과 이눌서 부부와 김위렴 부부와 데비느

양 등이 도래하여 장로공의회의 결의로 전라도에서 선

교하게 되매 기익년부터 선교에 착수할새 전주 군산을,

전도의 중심지로 정하고 무한의 노력을 공한 결과 신자

가 여귀하고 교회가 일흥하여 년에는 조선야소교1907

장로회 독립노회가 조직되고 불과 년인 년에는, 5 1912

총회를 조직하게 됨에 따라 전선장로회를 분하여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남 평북 함경 등 노회를 설, , , , , , 8

립하게 되므로 년 월 일에 본 노회가 설립되1911 10 11

니라.
4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의록6 ,」 1917.

전라노회의 분립신청에 대하여는 분립할 일9.1), 17.; .

명칭 전라북도는 전북노회라 칭하고 전라남도는 전남1.

노회라 칭하되 다만 충청남도 각 교회는 전북노회에 속

하고 제주도는 전남노회에 속할 일 조직할 행장은. 2.

전북노회는 이원필씨로 전남노회는 류서백씨로 정할 일.

위치급일자 각 그 노회 각 회집할 처소와 일자는 각3. :

그 회장의 지정대로 시행할 일 노회 재산은 반분하. 4.

고 문부는 전북노회가 집대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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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를 포함하여 전남노회로 분립되어 제 회 노1

회가 년 월 일 유서백 목사를 임시회장1917 9 17

으로 하여 목포 양동교회에서 소집되었다 참석.

한 총대는 목사 명 장로 명 합 명이었10 , 13 23

다 회장에는 유서백 부회장에 윤식명 서기에. , ,

는 김창국 부서기에 김필선 회계에 노라복 부, , ,

회계에 이득주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남평교회는 전남노회에 소속하였다 남평교회.

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에서 최초로 기록된「 」

것은 하권에 전남노회로 분립되기 직전인 1917

년 월 일 제 회 노회에서 장로 인 피택을8 24 7 1

승인한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다.47) 상권에서는

남평교회의 설립에 관한 기록은 누락되었다. 남

평교회가 소속된 전남노회는 년에 전라노1917

회에서 분립되었지만 전라노회의 역사적 정통성

을 계승한 노회였다 전라노회의 명칭은 전라북.

도의 전주와 전라남도 나주의 지칭한 것으로 제

주도까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전남과.

전북으로 분립되자 전라노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

설될 당시 개 노회로 시작할 때에 전라노회는7

그 개 노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명칭은7 .

역사에서 사라지고 전남노회48)와 전북노회49)

47)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 ,「 」 170.
48)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 , 293.;「 」 노회설1.

립 개 본 지방은 남선이 중요지점으로 옥야가 광개하-

고 물산이 풍부하여 인문이 진보되고 풍속이 순후하나, ,

유교의 도덕으로 민성수양에 토대가 되었으므로 타종교

를 신봉함에 대하여는 용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이,

의 이단이라 하여 배척과 핍박이 태심하였으니 이조말

엽에 지하여는 불완전한 정치의 해독과 쇠퇴한 유교의

폐습이 인생생활에 막대한 곤고를 감하게 될 제에 인류

의 박애로 현세의 진생을 도하며 속죄구령으로 내세의

영복을 향하게 하는 기독교복음이 선전됨에 따라 갈자

이음의 세로 귀주추도자 일가월증일세 미국 남장로파에

속한 선교사 배유지가 경성을 경유하여 남선에 도함을

시대가 도래했다.

전남노회 폐쇄와 전남교구3)

일제는 제 회 총회 이후 총회를 폐쇄했다31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마지

막 총회는 년 제 회 총회였다1942 31 . 일제 강점

기 마지막 제 회 총회가 년 월 일31 1942 10 16

금 오후 시 분부터 동 일화까지 평양서( ) 7 30 20 ( )

문외교회당에서 소집되었다. 제 회 총회는 전31

시하여 하위렴 부부 스트럽퍼 양 오기면 변요한 포싸, , , ,

잇 노라복 배의만 맹현리 부부가 계속 내도하여 각기, , ,

진심갈력하여 선교에 종사할 새 혹은 교육 혹은 자선사,

업으로 다방 활동한 결과 교회가 점흥하여 사무가 복잡

하므로 전라노회가 설립된지 불과 째에 남북이 분5, 6

립의 필요를 각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도계를 수하

여 북은 전북노회 남은 전남노회라 명하고 총회의 지시,

한 일시급 장소에 집회하여 일대노회를 조직하게 되니

차는 인위에 유함이 아니오 천은의 은혜인 고로 쌍수를

거하여 천부께 찬송과 영광을 귀하노라 아문.
49)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 」 , 274.; 노회1.

설립 년정사 월 일 하오 시에 전북노회가- 1917 ( ) 10 10 8

설립되다 전능하신 구주의 춘우와 성신의 계도에 뢰하.

여 복음의 파전이 교남전경에 보급됨을 따라 지방은 광

활하고 사무는 복잡한데 교통이 불편하여 집합이 곤난

함을 인하여 사무발전에 지장이 불소하고 경제방면에도

손해가 다단한지라 형편에 감하여 분리의 필요를 심각

ㅎ게 되어 노회의 남북분립을 총회에 청구하매 승인된

지라 예정한 일시에 전주서문외예배당에 집합하여 전북.

노회를 조직ㅎ게 되니 당시 회원은 목사 인 총대장15 ,

로 인 합 인이요 임원을 선거하니 회장에 이원필20 , 35 , ,

부 강운림 서기에 홍종필 부 강평국 회계에 김인전, , , ,

부 김필수가 피선되고 각부를 조직하여 위원을 선정하

고 회무를 처리하니라 헌의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매년.

차 정기회로 회집하되 개회전에 한 일간 특별수양회2 4

를 개최할 것과 각교회를진흥하게 하되 기방침은 선교

사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차진행ㅎ게 하고 갑의 구역

에서 진흥회를 개할 시에는 을병정등의 구역 각교역자

일동 내회하여 공수동력으로 전도하고 기차에 을구와

병구에 차제로 실시하여 호성적을 기수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양회에 대한 준비위원은 김필수 이눌서 김인전, , ,

이원필 홍종필로 진흥회에 대한 위원은 이눌서 김인, ,

전 마로덕 부위렴 최대진 이원필 홍종필로 선정하,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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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개 노회27 50)에서 파송한 총대는 목사 69

명 장로 명 총 명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66 135 .

대 마지막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 회 총회김응31 (

순 목사가 개회되기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51) 년 제1942 31

회 총회를 마치막으로 총회가 폐쇄되고 전국 노

회는 교구제도로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에 편

입되었다.

년 해방전 전남노회의 박연세 목사는 전1945

남노회 노회장으로 번을 역임했다제 회 제4 ( 19 ,

회 제 회 제 회 그러나 제 회24 , 29 , 30 ). 30 (1938)

전남노회에서 박연세 목사의 사회하에 신사참배

결의가 있었다 물론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라지.

만 신사참배 결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며 이는 범죄임에는 틀립없다 그 범죄는 모, .

두가 함께하는 공범죄였다 제주도를 포함한 광.

주 전남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전남노회 역시,

년이 일제 강점기 마지막 노회가 되었다1942 .

이때가 전남노회 제 회였다 제 회 회의록은34 . 34

다음과 같다.

50) 경성노회 경기노회 충청노회 전북1. 2. 3. 4.

노회 군산노회 전남노회 순천노회 제주노회5. 6. 7. 8.

경남노회 경동노회 경안노회 경북노회9. 10. 11. 12.

함남노회 함중노회 함북노회 산서노회13. 14. 15. 16.

삼산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 평북노회17. 18. 19. 20.

평동노회 안주노회 평양노회 평서노회21. 22. 23. 24.

황해노회 황동노회 화북노회25. 26. 27. .
5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의록 선31 , 1.;

언문 천왕의 덕분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그로- ,

인해 세계 신질서를 완성한 것이 우리 제국의 국시입니

다 우리의 황군장병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큰.

전과를 거둬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장의 뒤에 있는 국

민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조선기독.

교장로회 총회는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협신 전력으로 성스로운 업적을 완수하도록 매진할 것

을 결심합니다 년 월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1942 10 16

총회

제 일월 개회1 ( )

소화 년17 52) 월 일 오후 시 반에 본회가 정기5 4 8

회로 목포 양동예배당 내에 회집하여 회장 우전종

사 목사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거행하고 찬송가 제

장과 성경 로마 장을 봉독한 후 총후 신자의8 12 ‘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신촌연세 목사로 기’

도하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가 개34

회됨을 선언하다.53)

제 회 노회는 년 월 일 오후 시에34 1942 5 4 8

목포 양동예배당에서 제 회 년 노회장이33 (1941 )

었던 우전종사 목사로 개회되었다 기도는 신촌.

연세 목사가 기도하여 개회했다 제 회 전남노. 34

회 출석회원은 목사 인 장로 인 결석 인15 , 29 , 8 ,

방청 전도사 인이었다4 .54)

전남노회 제 회 년 월 일 회의록에34 (1942 5 4 )

의하면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와 총회와

전국의 각 노회가 일제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고통

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다 전남노회 역시 노회.

정기회 기간 신사참배단 일시는 월 일 정오‘ ’( 5 5 ,

시 반 출발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11 )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다 목포시찰에서는 작. “

년 성탄절55)을 기하여 부내 각 교회가 국방헌금

을 하여 수백 원에 달하였사오며 지난 천장절에,

부내 각 교회가 연합 봉축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종을 헌납키로 하온바 양동교회 종만은 기념물

로 보존하고 경보용으로 겸용키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양동교회 종은 일제에 헌납.

52) 일본의 소화 년은 년에 해당된다17 1942 .
53)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 회의록34「 」

년(1942 ), 1.
54)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 회의록34「 」

년(1942 ), 1.
55) 년 월 일1941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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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기념물로 보전하였다.

년 전남교구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얼마1943

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대사교위 하 황군장병의 건전한 기쁨의 투쟁과 황“

제의 위엄이 전 세계에 밝게 하사한 대동아 공영권

의 건설의 성업을 착착 진척 하니 개미의 정성 감

격감격하여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일본 기독교의 확실한 교회 운영과 관계된다 여러.

문제를 토의하면 당연히 먼저 제국의 육해군의 혁

혁한 무훈과 충심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받들고 아

울러 충용과 의렬로 전몰한 장병의 영혼에 대하여

심후한 경조의 뜻을 표시하노라.”

위의 전남노회가 폐쇄되고 전남교구 제 대 교2

구장교구장 조촌승제 목사 조승제 목사 시대( , )

년에 결의한 내용이다 전남노회의 아픈(1943 ) .

역사의 기록을 보면 대사교위 하 황군장병의 건“

전한 기쁨의 투쟁과 황제의 위엄이 전 세계에 밝

게 하사한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의 성업을 착착

진척 하니 개미의 정성 감격감격하여 감히 감사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일본 기독교의 확실

한 교회 운영과 관계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노회와 관련된 모든 노회가 참회하는 결의

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남평교회의 전남노회 탈퇴와 복귀6.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탈퇴1)

이미 살펴본 대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27

총회 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남평교회(1938)

담임 교역자는 강순명 전도사였다 당시 강순명.

전도사는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강순명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으.

며 남평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이를 유지했다, .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재혼한 후 전남노

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직후 년 월1939 12

에 군산노회 소속 금암교회에 부임해 갔다.

남평교회는 강순명 전도사의 사임과 이남철

전도사가 부임했다. 이남철 전도사는 독신전도단

훈련원에서 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6

강순명에게 훈련을 받았으며 그 역시 철저히 신,

사참배를 반대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년 전남노회는 신사참1941

배 결의에 멎어진 것이 아니라 산하 지교회에 적

극적으로 시행을 독려했다 미국의 남장로회 선.

교부는 전남노회를 탈퇴하였다 이 시기에 신사.

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강순명 강도사에

이어 이남철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이남철 전도.

사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

려한 전남노회의 형태를 거부하여 전남노회를

탈퇴하였다 년 이후에는 전남노회와 전남. 1942

교구 회의록에는 남평교회에 대한 기록이 전무

하다.

남평교회는 이러한 담임 교역자의 목회에 따

라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며 전남노회를 탈퇴하였,

다 전남교구 이전인 전남노회 제 회. 34 (1942. 5.

에 남평교회는 참여하지 않으며 이후 해방4.) ,

이후에 전남노회에 복귀할 때까지 독립교회가

노회 회수 노회 회집 일시

전남노회 제 회34 년 월 일1942 5 4

전남교구 제 회1 년 월 일1943 5 6

전남교구 제 회2 년 월 일1944 5 3

전남교구 제 회3 년 월 일1945 4 17

전남노회 제 회35 년 월 일1945 1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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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년 년 까지 전남교구 회의록에 남1943 -1945

평교회는 흔적도 없다.56) 일제강점기 말에 남평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로 예배당이 폐쇄됐다 이.

때 대구에서 사과농장을 경영하며 평신도 부흥

강사인 모리후지 여사가 폐쇄된 남평교회 문을

열고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당시 평신도 부.

흥강사인 모리후지 여사는 신유은사를 통하여

전국에 부흥회를 인도했다 영산포교회 함평읍. ,

교회 남평교회 등 여러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

였으며 이때 정규오 씨가 모리후지 여사의 부흥,

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년 월 조선신1945 9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57) 이때 일본인이 폐쇄

한 남평교회가 일본인에 의해 문을 열고 부흥회

를 했다 역시 부흥강사는 모리후지 여사였다. .

전남교구 폐쇄와 전남노회 복구2)

해방이 되지 총회는 남부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를 년 제 회 총회를 계승한 제1942 31 32

회 총회로 하였다.58) 년은 전남노회 제1942 35

회였다 그러나 년까지 전남노회는. 1943-1944

폐쇄되었고 년 월 일에 복구되었다1945 11 7 .

년의 복구노회를 년 회를 승계하여1945 1942 34

회 노회로 하여 계승하였다 년 전남노35 . 1945

56) 필자는 전남교구 회의록 전체를 입수하였다 일.

본어와 한문으로 기록된 회의록을 전문가와 함께 이를

번역하였다 이 기록 중에 남평교회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미 전남노회의 신사참배 결의로 년. 1942

이전에 전남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이다.
57) 정규오 나의 나된 것은 원로 목사 순례행, “ ”, 「

전 서울 복지문화사 참조하라( : , 1995) .」
58) 년 해방이 찾아오자 교회를 복구하고 조1945

선예수교장로회 총회도 복구하기에 이르렀다 년. 1946

에 이르러 년 제 회 총회를 이어 제 회 총회로1943 31 32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 제 회 노회 회장은 김창국 목사 부회장에35 .

이남규 목사 서기에 성갑식 목사 부서기에 김, ,

병두 목사 회계에 선한권 장로 부회계에 서영범,

장로 등이 선출되었다.

일제에 앞장섰던 조승제 목사가 전남노회 복

구노회인 제 회 노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35 .

날 전남노회 회무기간에 임원들이 총 사퇴 했고

대신 전남교구 시대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하

여 전남교구 임원에서 배제되었던 김창국 목사

가 노회장이 되었다 따라서 제 회 전남노회는. 35

조승제 김창국 목사로 이어졌다, . 일제에 강제

편입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전남노회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지역은 기독교조선장로교단

전남교구로 편입된 사실이 전남교구의 회의록에

는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광주전남지역의 교회

상황이 고스란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년부터 년까지 광주전남지역의 교회1942 1946

상황은 오직 이 기독교조선장로교단 전남교구

회의록에만 존재한다.

년 월 일 해방이 되자 그해 월1945 8 15 11 7

일에 전남노회 제 회 정기회로 소집하여 광주35

부 금정교회당에서 전남교구를 폐쇄하고 전남노

회를 복구하는 정기회가 소집되었다 부터. 1942

전남노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창씨 개명을 하

였으므로 당시 전남노회나 전남교구 회의록에는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해.

방 후 전남노회를 다시 복구하는 제 회 노회에35

는 창씨 개명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날 모인 목사회원.

은 명이었으며 장로 총대는 명으로 총19 , 15 34

명이 출석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 회의록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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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개회예배는 년 월 일 오후: 1945 11 7 3

시에 조선 기독교 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가 광35

주 금정교회당에 회집하여 찬송가 제 장을 백32

영흠 목사로 인도 합창하고 김창국 목사 조두현

장로 양인으로 기도한 후 회장이 성경 누가 13

장 까지 봉독하고 찬송가 제 장을 합창하6-9 135

고 김방호 목사로 기도하고 개회예배를 마치다.

개회 예배는 다음과 같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본문

말씀이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

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

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

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

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교회가 영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일제의 강압

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신사참배 등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들이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70

초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조

선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일제의 패망으.

로 인한 일제 강점기의 교회 탄압과 교회의 거룩

성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인 전남교구의 흔

적들은 해방 이후에 전남지역 교회들의 거룩성

회복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런 역사의 어두운 상.

황 속에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하고도 남았다.

개회예배에 이어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주님.

이 분부하신 성찬예식이 진행되었다 집례자는.

김윤식 목사였다 해방이후 전남교구를 해체하고.

전남노회를 복구하면서 진행된 성찬식은 더욱

간절했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회의록에는. :

김윤식 목사가 성경 요한 서 장 까지 봉“ 1 1 8-9

독하고 기도한 후 우리 죄를 자백하자 는 제목‘ ’

으로 설교하고 일동이 참회 기도하고 찬송가 제

장을 합창하고 목사 중 인 장로 중 인 방청89 1 1

전도사 중 인으로 기도하게 한 후에 성경 고린1

도전서 장 까지 봉독하고 기도하고 나11 23-34

서 장로 중 인으로 분병케 하고 백영흠 목사가2

기도하고 분잔한 후 찬송가 제 장을 합창하고133

김윤식 목사의 축도로 성찬식을 마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윤식 목사는 성경 요한일서 절 말씀을1:8-9

본문으로 삼았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 “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

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봉독한 후 우리 죄를 자백하자는 제목‘ ’

으로 설교를 했다 일동이 참회 기도하고라고. ‘ ’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참회 기도와 죄에 대한 자백은 비단 전

남노회만의 일이 아니었다 당시 경북 안동을 지.

역으로 하는 경안노회의 복구노회 년 월(1945 11

일에 의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20 ) “

하시던 하나님께서 조선 백성을 사랑하시사 자

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일본 제국주의.

하 강력한 탄압을 받아 년으로부터 년1943 1945

까지 개 성상이나 교구회에 속하였던 조선예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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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로회 경안노회 제 회 복구회가 년39 1945 11

월 일 하오 시에 안동읍 법상동 예배당에서20 7

회집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복구노회인 제 회 전남노회의 소집과 개회선35

언을 위하여 전남교구회로 소집하였다 오후 시. 3

에 개회된 정기회는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마치

자 오후 시가 되었다 시에 정회하고 저녁 시5 . 5 8

에 본 교구회가 동장소에 계속 회집하야 찬송가“

제 장을 합창하고 원창권 목사로 기도하고 서149

기가 전원을 점명한 후 회장이 조선기독교 전남

교구회가 개회됨을 선언 하였다 전남교구 개회” .

를 선언하고 난 직후 전남교구 해산하는 선언을

하였다 해산 선언 교구장 조승제 목사가 조. : “ ;

선기독교 전남교구회가 해산됨을 정식으로 선언

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

조승제 목사는 전남교구장이었다 일제의 강.

압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남노회가

해산되고 대신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전남

교구로 조직되면서 모든 교회가 이에 소속되었

다 그러나 조국 해방과 더불어 이제 더 이상 일.

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전남교구를 계속 유지

할 이유가 없었다.

전남교구를 해산하고 전남노회가 다시 복구되

는 역사의 찬란한 축복이 이어졌다 이는 이스라.

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년 동안의 때가70

차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과 같은 축복이었다 노회 회의록은 노회 개회. : “

조선기독교 장로회 전남노회가 제 회 개회됨: 35

을 선언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

년을 끝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1942

해산되고 대신 일제가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에 편입시켜버렸다 각 노회 역시 폐쇄.

되고 교구제도로 전환되었다 회의록은 이를 전.

남교구 제 회이다 소화 년 월 일 그러나1 (( 18 5 6 ).

회의록은 조선야소교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 회34

의록으로 기록되고 있다.

년 전남노회 제 회가 진행된 후1942 34 1943

년 월 일은 전남노회 제 회가 된다 그러나5 6 35 .

제 회는 전남교구 제 회가 되고 년 월35 1 1945 11

일 정기회를 전남노회 제 회로 기록하고 있7 35

다 이날 전남교구 폐쇄와 전남노회 복구결의가.

있었다 전남노회 제 회 년 월 일를 잇. 34 (1942 5 4 )

는 정통성은 제 회 노회 년 월 일로35 (1945 11 7 )

확정함으로 전남노회 교구제 회( 1 1943. 5. 6.,

제 회 제 회 를 전2 1944. 5. 3., 3 1945. 4. 17.)

남노회의 역사적 정통성에서 삭제하고 있다

남평교회의 전남노회 복귀3)

신사참배 거부로 많은 핍박 속에서 교단을 탈

퇴한 남평교회는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에 일본은 망하고.

해방이 찾아왔다 해방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일제가 해산해 버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남부총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구되었고 이 남

부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계승하게

되었다 전남노회 역시 일제가 창설한 일본기독.

교장로교단을 해산하고 전남노회를 다시 복구한

것이다 해방되자 년 월 일에 광주 금. 1945 11 7

정교회에서 전남노회 제 회가 소집되어 전남노35

회를 복구한 것이다.

이듬해인 년 월 일 일까지 목포양1946 5 7 ~10

동교회에서 제 회 전남노회가 목사회원 명36 18 ,

장로 회원 명 전체 명의 참석으로 소집되었28 46

다 제 회 전남노회 당시 총회는 조선예수교 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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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 제 회였다2 .

주후 년 월 일 하오 시에 조선예수교1946 5 7 8

장로회 전남노회 제 회가 목포양동예배당에 회36

집되어 회장 김창국 목사 사회로 찬송가 장149

을 합창하고 정순모 목사와 김흥순 장로로 기도

케 하고 회장이 성경 마태복음 장 절까25 14~21

지 봉독한 후 그리스도의 충복 이란 제목으로「 」

설교하고 이어서 기도하고 개회됨을 선언하

다.59)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정순모 목사 서기에 김

병두 목사가 선출되었다 성찬 예식 설교는.

년 남평교회 제 대 당회장임시으로 시무1936 8 ( )

했던 김방호 목사가 맡았다 제 회 전남노회 임. 36

사부 부장이었던 김창국 목사의 보고와 그 보고

를 채용한 내용 중에 남평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회를 탈퇴하고 자유로 나갔던 나주 남평교회“7.

가 본 노회에 귀속 청원한 건은 허락하고 박석현

목사로 치하케 하심을 바라오며.”60)

그동안 신사참배 문제로 노회를 탈퇴할 때 남

평교회는 일본 지배하에 있던 전남교구가 해체

되고 다시 전남노회가 복구되자 노회에 귀속 청

원을 하여 받아들여졌다 노회는 전남노회에 귀.

속한 남평교회를 당시 나주읍교회 담임목사였던

박석현 목사로 하여금 치하케 하도록 결의한다.

왜 남평교회를 노회가 공식적으로 치하 결의를

하게 되었는가 단순히 탈퇴했던 교회가 귀속했?

기 때문에 치하했던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찬

59) 전남노회 제 회 노회록36 , p. 1.
60) 제 회 전남노회 노회록 참조36 (1946) .

성할 수 없어서 탈퇴하여 다시 귀속했기 때문에

치하했다.

실로 남평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영욕의 세월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며 그 신앙의 아

름다운 전통을 유지한 것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사들의 선교 터전이었던 남평교회가 그 선

교사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지켜 온

셈이다.

나가는 말7.

년 전남노회 제 회가 진행된 후1942 34 1943

년 월 일은 전남노회 제 회가 된다 그러나5 6 35 .

제 회는 전남교구 제 회가 되고 년 월35 1 1945 11

일 정기회를 전남노회 제 회로 기록하고 있7 35

다 이날 전남교구 폐쇄와 전남노회 복구결의가.

있었다 전남노회 제 회 년 월 일를 잇. 34 (1942 5 4 )

는 정통성은 제 회 노회 년 월 일로35 (1945 11 7 )

확정함으로 전남노회 교구제 회( 1 1943. 5. 6.,

제 회 제 회 를 전2 1944. 5. 3., 3 1945. 4. 17.)

남노회의 역사적 정통성에서 삭제하고 있다.

남평교회는 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1979

분립될 때에 비주류인 개혁 측에 속하지 않고 주

류 측인 전남노회에 소속되었다 남평교회는 전.

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전남노회가 년1996

월 일 제 회 정기노회 시에는 광주노회와4 17 96

분립할 때 광주노회에 소속하게 되었다 분열된.

개혁 측은 년 제 회 총회에서 다시 합병2005 90

하게 되었다 구개혁 측이 년 합병한 후 나. 2005

주지역 중심으로 나주노회를 설립안이 합병 후

속위원회에서 결의되었지만 지역 노회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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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교회는 현존하는 나주시 지역의 모 교회

가 되었으며 금년 월은 주년이 된다 초기, 3 122 .

남평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그 후 계속하여

교회를 섬겼던 많은 성도는 이 세상을 다 떠났

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성도들로 교회당을 채우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오직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흔적만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뿐이다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을 지켜온 남평교회는 나주시와

광주전남지역의 중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소재열 박사 지음 페이지 원, 1280 , 60,000

주문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근 무려 여 페이지의 분량인1,300

교회의 적법절차 가 출간되었다< > .

본서는 최근 교회 분쟁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60

년 동안의 확정된 법리 판례에 관해 서술했,

다.

서는 교회 분쟁을 위한 각종 소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교회, ,

법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회자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직자

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분의 의미

와 이 직분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

인가를 정확히 배워야 한다 교회법과 국가.

의 각종 법령에 의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교회.

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본서는 교,

회법과 국가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관해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최

목

호남 선교를 위한 미국의 남장로회 인 선발대 선교사들7



남평교회가 시작한 남평우시장 년의 남평 우시장(1928 ) 남평교회 교인일동(195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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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1935.4.15.◁

건축된 남평교회

년 남평교회1947

이성권 전도사가

부산 고려신학교

에서 소천하여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북에서 부모는

참석하지 못했다.

남평교회 시무시 엄두섭 목사의 ㆍ 전쟁시 피난 일기6 25

년 월 일 건축 남평교회 번째 교회당1967 12 20 ( 3 )

현재 남평교회당 건축 완공(1997. 11. 2. )

강순명 전도사△



년 남평교회에서 모인 인 신앙동지회1953 7. 2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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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섭 목사와 함께한 남평교회 당회

남평교회 제 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석을 세웠다105 .(2005.3)

모리후지 여사 앞줄 중간 함평읍교( ,

회 부흥회 인도)

전남교구 회록 표지(1943)►


